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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어린이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 설계 방향 탐색*

김 현 주

I. 머리말  

21세기 들어 대한민국 사회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다문화 현

상일 것이다. 1990년대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이 

유입되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릴 귀한 

손님”1) 정도였다. 그러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제결혼에 지방자치단체가 ‘작전’2)하듯 뛰어들자, 2005년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3.6%에 달하는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다문화 가정과 자녀라

는 생소한 말이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우리와 다른 모습의 며느리와 자녀의 본격적인 등장과 그로 인해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 빚어지는 부적응과 갈등에 놀란 정부는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은 다문화 사회에 대

한 대응을 국가 정책 과제로 설정한다는 선언이었고, 2008년 ‘다문화가

족 지원법’은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였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대한 문제 제기3)와 다문화 가족정책에 대

한 비판적 고찰4)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 동포, 난민 등이 다문

* 이 연구는 2019학년도 진주교육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1) 공익광고협의회/한국방송광고공사, ｢모두 살색입니다｣, 인쇄공익광고, 2001.

2)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작전｣, 한겨레, 2007.5.8.
3) 이은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주민 삶의 질과 사회통

합 관점에서｣, 법과 사회, 69(2022). 

DOI https://doi.org/10.32715/hm.2024.30..006일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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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가족에 대한 법적 정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다문화 현상의 진행 속도와 전개 과정에 대한 당시의 국민 정서

를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다문화 대응에는 긍정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

다.   

한국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는 사회적 공감을 얻은 정책 목표가 도출되면 

속전속결의 의사결정과 일사불란한 행정력이 빛을 발한다. 다문화가족 지

원법에 의거 2009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3년마다 실시되는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5년마다 수립되는 관계기관 합동 ‘다문

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이후 매년 수립

되는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지원 사

업이 신속하게 전개되었다. 

다문화 사회의 이해 증진과 사회의식 변화를 위한 민간 영역의 활동도 주

목할 만하다. 먼저, 미디어 매체를 통해 구현되는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수용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공익광고이다. 공익광고는 

광고라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성을 갖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의식 

개선에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5)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전달되는 다문화의 일상도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

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1년 개봉된 영화 

‘완득이’는 5백 3십만 명 이상의 관객들에게 다문화 가정의 무거운 주

제를 따뜻한 감성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인공이었던 필

리핀 출신 이자스민(Jasmine Lee)이 제19대 총선(2012.5~2016.5)에서 새누

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는 것은 이 영화가 지닌 사회적 여파를 

보여주는 것이다. 

EBS의 382부작(2013.10.18~2021.8.13) ‘다문화 고부열전

(https://home.ebs.co.kr/)’도 한국으로 시집 온 다문화 여성과 다문화 여

4) 심정미,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정책 현황 및 개선과제에 대한 고찰｣, 복지
와 문화다양성연구, 4-2(2022). 

5) 김현주,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식의 현황과 문제점 - 다문화 공익광고를 
중심으로｣, 실과교육연구, 2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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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며느리로 맞이한 시어머니를 소재로 다문화 가정의 일상에 대한 이

해를 높여주었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2015.9.2~2019.8.12/ 

https://home.ebs.co.kr/)’는 가족을 떠나 한국에서 일하는 기러기 아빠와 

아빠를 떠나보낸 어린 자녀들의 재회를 소재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성

찰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선언한 지 불과 10년도 안 된 2015년 9월 

‘다문화 TV(https://tvda.kr)'가 개국한 것은 건강한 다문화 사회 만들기를 

향한 시민 사회의 관심과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비록 다문화 시사교양 

및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서구 출신의 이주민과 동남아권 

출신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 방식6)이나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7)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비

교적 높은 시청률에 힘입어 적어도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적응도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8),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은 2018년 29.9%에서 37.9%로 높아졌고, 외국 출신이라는 이

유로 차별받은 경험은 2015년 40.7%, 2018년 30.9%에서 16.3%로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한국인의 다문

화 지향성은 높은 편이 아니다.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결과

를 보면9), 다양성 확대가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긍정 응답

(대체로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은 38%, 어느 국가든 다양한 문화 공존이 

좋다는 질문에 긍정 응답은 39.3%, 이주민 증가가 문화 풍부에 기여한다

는 질문에 긍정 응답은 37.4%에 지나지 않았다. 

다문화 수용성의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2021년 성인(일반 국민)의 다문화 

6) ｢예능 속 이주민, 동남아 가난하고 서구권 유능하게 묘사｣, 연합뉴스, 
2019.12.19.

7) ｢다문화 고부열전’ 차별시각, EBS 시청자위도 지적｣, 미디어오늘, 
2019.11.21. 

8)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2022.6.28. 

9) 여성가족부,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
족과, 2022), 360-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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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은 52.27점으로 2018년 대비 0.54점 하락했고, 2012년 51.17점에서 

2015년 53.95점으로 상승한 이후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행스

럽게도 2021년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은 71.39점으로 2018년에 비해 

0.17점 높아졌지만, 2015년 67.63점에서 2018년 71.22점으로 개선된 것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성인과 청소년의 다

문화 수용성 격차는 커졌지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리고 다문화 교육 참

여 경험이 있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앞으로 연

령별 다문화 이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

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10)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은 다문화 교육에 개선

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특히 2021년 조사에서 중학생은 73.15

점인 반면 고등학생은 69.65점으로 낮아졌고, 2015년 조사에서 청소년은 

67.63점을 기록한 반면 2021년 조사에서 6년 전의 청소년이었던 20대의 

점수가 54.40으로 하락한 것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 교육이 매우 허약하다

는 점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정부 주도의 다문

화 교육정책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학습 결손 방지와 학교생활 적

응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의 차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문

화 교육이 모든 학생들을 위한 ‘포용교육’의 개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는 주장11)에 관심을 갖는다. 이것은 다문화가 한 사회에 하나 이상의 문

화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다문화의 이해는 “각각의 문화 

안에 있는 공통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긍정적으로 경험”12)하도록 하

는 것이라는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낮은 연령대의 다문화 수용성

이 높다는 것은 장기적이고 더딜지언정 어렸을 때부터의 보다 습관화되고 

자동적인 비편견 태도, 정체성 확장 및 다양성 수용 인식을 학습할 수 있

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13)에 설득력을 더한다.   

10)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2022.3.31. 

11) 황은영, ｢포용교육에 기초한 다문화교육의 재성찰｣, 글로벌교육연구, 
2-1(2010). 

12) 이선아·방기혁, ｢초등학생의 다문화 이해 및 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
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7(2017), 839쪽. 

13) 김혜숙·김도영·신희천·이주연,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용; 집
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2011),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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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는 초등학교 어린이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교육의 설계 방향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초저출산 

국가가 겪고 있는 한국 다문화 사회의 지형도 변화와 이주 문명의 시대에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을 짚어보고, 둘째,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용성 증진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셋째, 초등학교 다

문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에 기초하여 다문화적 연대와 협력 의식 

함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II. 한국 다문화 사회의 지형도 변화와 다문화 교육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14)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

저출생(2023)>에 출연한 캘리포니아 주립대 명예교수인 조앤 윌리엄스가 

한국의 전년도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란 통계를 전해 듣고 머리를 쥐어짜

며 한 말이었다. 그 정도의 낮은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는 것이 이

유였다.  

우리나라의 저출생과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있다. 이미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으며,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뒤로 출산율 제고에 380조원 이상을 쏟아 부

었지만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추정되었고15), 2024년에

는 연초에 아기가 많이 태어나는 ‘연초 효과’마저 기대하기 어려워 통

계청에서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내려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16) 

14)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머리 부여잡은 美 석학 왜?｣, 이데
일리, 2023.8.24. 이 말은 2023년 6월 14일 ~ 7월 13일 방송된 EBS <다큐
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서 조앤 윌리엄스 교수 인터뷰에서 나
온 것으로 여러 언론사에서 인용하면서 한국의 인구 상황을 표현하는 상
징처럼 되었다.  

15) ｢380조 쏟아붓고도 0.72명... 들쭉날쭉 지원 ‘원정 출산’만 낳았다｣, 서
울신문, 2024.2.5. 

16) ｢연초효과도 약화... 1월 출생아 16개월째 역대 최저｣, YTN, 20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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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개선

되지 않을 경우 학교, 국방 및 일자리에서 발생할 심각한 인력 누수를 경

고하고 있다. 가장 타격이 큰 분야는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는 초·중·고 

학생 수로 2040년 50.3% 급감하고, 젊은 남성이 줄어들면서 신규 병력은 

43.5% 줄게 되며, 국민 총생산(GDP) 성장률은 0.9%로 하락해 0%의 성장

률이 굳어질 것으로 전망했다.17) 언론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

국 망했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매년 30만명의 외국인을 불러들여야 

한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18)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이민정책에 눈을 돌리며 ‘출입국·

이민관리청(안)’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7년에 제정

된‘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거 5년 단위의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을 통해 이민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왔지만, 외국인 정책이

라는 말 대신에 이민정책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제4차 외

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부터이다.19) 이것은 우리나라가 더 

많은 수의 외국인을 불러오지 않고서는 인구 절벽으로 초래된 국가의 생

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는 다문화가 사회적 현상에서 국가적 구조로 전환된

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에서 이민국가로의 근본적

인 체제 변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가 이민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회통합의 기반을 조

성할 수 있는가이다. 한국 사회의 초기 다문화 현상은 국내 상황과 맞물

린 결혼 및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정책에 비롯된 것이었다. 그

렇기 때문에 다문화는 소수집단인 이주민(그들)이 적응하는 문제였을 뿐

이며, 다수집단인 한국인(우리)이 적응해야 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여겨

졌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의 대과제가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결혼이민자 지원, 다문화 수용성 

제고로 설정된 것도20) 그들의 적응을 지원하며, 우리는 그들을 수용하면 

17) ｢2040년 학생·군인 ‘반토막’... “한국 망했다” 경고 현실로｣, 서울신
문, 2023.11.10.  

18) ｢“한국 망했다” 소리 안 들으려면... 매년 외국인 30만명씩 받아야 산다
｣, 매일경제, 2023.12.23. 

19) ｢이민정책이 외국인정책이었던 이유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변천사
｣, 세계일보, 20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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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민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

식은 경제적 수용과 심리적 거부가 모두 증가하는 양면적인 형태를 보인

다고 한다. 한마디로 일손으로는 인정하지만 이웃으로는 거부하는 것이

다.21)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2년‘세계 인재 경쟁

력 순위(World Talent Ranking)’보고서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63개국 중 

38위에 머물렀으며, 특히 인재 유치 매력도(Appeal)에서는 49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력도 항목은 해당 국가 경제가 외국인을 끌어들이고 

지역 인재로 보유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한국의 매력도는 2018년 

41위에서 49위까지 하락했다. 이것은 인구절벽 문제를 풀기 위해 외국인 

유치를 강조하지만, 그에 앞서 고급 산업인력을 유인할 수 있을 만큼의 

근로 및 생활환경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22) 

2020년 세계의 팬데믹으로 번진 코로나19는 다문화 사회의 변곡점으로 작

용한 듯 보였다. 감염 억제를 위한 봉쇄와 폐쇄 정책으로 국가 간의 이동

이 제한되면서 다문화의 진행은 둔화되었고, 이미 형성된 다문화 사회도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원주민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위협을 받

게 되었다.23)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했던 것은 그것이 오리엔탈리즘을 소

환했다는 점이다. 언론은 중국인을 바이러스의 숙주쯤으로 여기도록 하는 

코로나 인종주의(corona-racism)를 부추겼다.24) 중국인에 대한 혐오에서 

아시아인도 예외는 아니었고,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을 겨냥한 잦은 증오 

범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25) 아시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의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에 76만 명 이상

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처럼 팬데믹 상황에서 악화된 이주민에 대한 부정

20) 관계기관 합동,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2023~2027)｣, 2023. 
4. 

21) ｢‘일꾼으론 OK'... 이민자 향한 한국의 양면성｣, 국민일보, 2023.7.25. 
22) 해외 인재가 외면하는 한국... ‘매력도’ 63개국 중 49위, 국민일보, 

2023.8.9. 

23) 추미화, ｢코로나19 시대 다문화 사회 진단｣, 인문사회21, 13-5(2022), 
2252쪽. 

24) 박선미, ｢코로나바이러스에서 오리엔탈리즘을 읽다｣, 문화교류와 다문화
교육, 9-4(2020), 262쪽. 

25) “아시아인 증오 멈춰라”.. 미국 60개 도시서 시위, 연합뉴스,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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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식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바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

는 종국에 다문화 시대 대한민국의 사회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어 국가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26)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이주의 세상을 살아

가야 하는 인간에게 깊은 반향을 일으킨 두 가지 교훈을 남겨주었다. 그

것은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인간은 동일했고, 앞으로도 동일할 것이

라는 점, 둘째, 이주의 시대에 인간에게 닥친 위기는 배척과 봉쇄가 아니

라 상호 간의 연대(Solidarity)와 협력(Cooperation)을 통해서만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찾아왔을 때 민족과 인종, 언어와 문화, 이념

과 종교 등은 그것들이 연대와 협력에 봉사할 수 있을 때만 인간의 삶과 

문명에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주의 시대에 우리의 다문화 교육이 나아

갈 방향은 코로나19가 남긴 교훈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곧 현실

이 될 이민국가의 지표로 삼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개선하여 다문화 친화적 교

육 환경 조성하겠다는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

며27),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민자의 증가에 적합한 방향으로 사회통합이 진

전되기 위해서는 종족적,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이민자에 대한 한국인

들의 지배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도전적인 과

제라고 천명하고 있다.28) 우리가 한국인의 지배적 태도 변화를 다문화 수

용성 증진 교육으로 연결하려면 다음 두 가지 점을 주목한다. 첫째는 다

문화 수용성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표출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초등

학생의 다문화 수용도가 중학생보다 유의미한 차이로 평가될 수 있을 만

큼 높았다는 점을 보여준 비교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29) 

둘째, 한 사회의 편견이나 고정 관념에서 파생되는 지배적인 태도는 가정

과 학교에서의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고학

26) 기준성·김민수·최민지, ｢코로나19 시대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
와 지원 방안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8(2021), 31쪽. 

27) 교육부,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안]”, 2023. 2. 

28) 여성가족부,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과, 2022), I 쪽. 

29) 은선경,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초
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0(2016), 6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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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어린이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이 시기에 형

성되는 가치와 고정 관념은 개인의 지배적인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 세대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려면 초등학생에게 연대

와 협력에 기초한 다문화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개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III. 국민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교육의 방향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다

문화의 지형도가 이민국가 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

런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회통합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적

응 노력은 물론 그들에 대한 주류 사회의 수용 태도가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012년에 실시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정

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관심이 

의미 있는 것은 그때까지의 다문화 정책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는 달리 국민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전제로 다문화 정책 환경을 개선하여 

사회 통합의 토대를 강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민국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의 필수 능력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추상성이 높은 정성적 차원

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위요인들을 포함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민족과 문화의 단일성에 젖은 집단 심성 및 역사와 이념 전쟁의 

배타적 집단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일관된 

기준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 개발이 수월해 보이지는 않았다.  

수용성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라면,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다문화’라는 용어가 유·무형의 문

화는 물론 인간적 요소인 민족과 인종, 가치와 신념 영역인 이념과 종교 

등 다양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정의

는 개별 다문화 사회의 특성과 연구자들의 우선순위 판단에 따라 매우 다

양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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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 요소 구성에서 

서로 다른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다. 여성가족부가 공식적인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시행하기 이전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를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으로 접근하는 연

구에서는 이 개념을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

아들이고 다양한 민족·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

로 정의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4가지 차원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첫째, 사회적 거리감, 둘째, 국민 정체성과 시티즌십, 셋째, 문화 

다양성에 대한 태도, 넷째, 종족적 배제주의이다.30) 

한국인의 사회적 가치관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려는 연구

에서는 분석의 종속변인을 두 가지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첫째, 외

국인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 둘째, 다문화 수용 태도, 즉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의 증가에 대한 수용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31) 다문화 수

용성을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분석하

는 연구는 그것을 두 가지 하위 요소, 즉 이주자의 보편적 권리 수용이라

는 긍정적인 태도와 이주자가 초래할 위협에 대한 집합적 인지라는 부정

적 태도로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32) 최근 우리 사회의 혐오 

만연을 목격한 한 연구는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용 정도가 

사회인구학적 변수, 생태학적 변수, 다양한 접촉 경험을 의미한 다문화 경

험 등을 모두 합한 것만큼 다문화 수용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변수라는 

점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된 인종적, 성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편견

과 혐오가 상호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33)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문화 감수성 수준

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적·인종적 배경의 구성

원이 공존하는 사회통합의 정책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34) 2012년부터 3년 

30) 황정미 외,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49-50쪽. 

31) 윤상우·김상돈,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1(2010), 99쪽. 

32) 황정미,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3-4(2010), 178-179쪽. 

33) 육주원·신형진, ｢한국인의 사회적 관용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인구학, 
44-4(2021), 12-14쪽. 

34) 여성가족부,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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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과 전개 방향을 파악하고 있다. 여성가

족부가 2012년부터 시작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는35) 아래 <표 1>

과 같이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 진단 도구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들

은 첫째, 다문화 수용성을 다른 집단에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다양성, 둘째, 주류집단과 이민자 집단 간의 관계 설정 

및 거리와 연관된 관계성, 셋째, 세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의 보편적 태도

와 신념과 관련된 보편성 등이다. 

구

성

요

소

차원 하위 구성요소 내용

다

양

성

문화 개방성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 유입 및 정주에 
대한 인정

국민 정체성
국민 됨의 자격기준에 대해 다양성 인
정

고정관념 및 차별
외국 이주민에 대한 선입관이나 부정적 
지식 

관

계

성

일방적 동화 기대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 및 순응을 
기대 

거부·회피 정서
이주민 접촉상황에서 비합리적인 부정
적 정서

교류 행동 의지
이주민과의 친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 

보

편

성

이중적 평가
경제개발 수준, 문화적 배경 등에 등급
을 둠

세계시민 행동 의지
인류애와 같은 보편적 가치 추구 및 실
천 의지 

다문화 수용성 지수 위 8개 구성요소 별 측정값의 종합 

<표 1.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지표>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성인(19~74세) 5천 명, 청소년(중·고

교 학생)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보도자

료에 따르면, 2018년에 비해 청소년 점수는 상승하고 성인 점수 하락하여 

<표 2>와 같이 청소년과 성인과의 격차는 더 커졌으며, 하위 구성요소 중 

이주민과 친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 ‘교류행동의지’가 성

족과, 2012), I 쪽. 

3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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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38.76점)은 8개 구성요소 중 가장 낮은 반면 청소년(78.09점)은 가장 높

아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다행스럽게도 청소년의 90% 이

상이 ‘다문화 학생이 나와 같은 반 학생·친구가 되는 것이 불편하지 않

다’고 응답했다는 의미이다. 

구분 2015 2018 2021
증감 증감

성인 점수 53.95 52.81 1.14 감 52.27 0.54 감

청소년 

점수
67.63 71.22 3.59 증 71.39 0.17 증

<표 2. 성인 및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 변화 추이>

또한 성인과 청소년 모두 다문화교육 참여자의 수용성 점수가 미참여자보

다 상승하여 교육 참여가 수용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인의 다문화 교육 참여율은 5.2%에 지나지 않아 청소년의 

53.6%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은 이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줄이고, 외부에 대한 개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다

문화 수용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였다.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5 57.50 56.75 54.42 51.47 48.77

2018 55.61 55.07 53.74 51.49 48.20

2021 54.40 52.98 52.77 51.80 49.98

<표 3. 성인 연령대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 추이36)>

<표 3>의 성인 연령대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 추이를 보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2018년에 비해 하락했고, 그 하락은 20대에서 40대까지 일

반적인 현상이었다. 청소년의 경우도 상승 점수는 미미했으며, 고등학생 

점수(69.65점)는 2018년(71.08점)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여 학교급별 격차

(3.5점)는 확대되었다.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교육의 성과 평가를 위한 

36) 여성가족부,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과, 2022),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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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동안 다문화 교육 정책을 지원했

던 정부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예기

치 못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새로운 반등의 계기

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활동 참여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앞으로 연령별 다문화 이해교

육을 더욱 강화하고, 교류·소통 기회를 늘려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나가

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37)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제4

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

화 수용성 제고’를 목표로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매김하여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증진 및 차별적 인식 

해소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 수용성 제고의 핵심 성과지표

는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차별 경험 16.3%를 

2027년 13.8%로 축소하고,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 점수 71.39점을 2027년 74.39점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38)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교육이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가 다문화 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다문화 수용성 조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 두 가지로 보인다. 

그것은 첫째,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높게 나타나지만, 

둘째 그것이 성장 과정에서 유지되지 못하고 하락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어린 나이에 교육의 효과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식과 내용의 다문화 교육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IV. 초등학교 어린이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 교육 

1. 초등학교의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수용성 

37)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2022. 3. 31. 

38) 관계기관 합동,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2023~2027)”, 
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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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유·초·중등 전체 학생 수는 

5,783,612명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며, 그중 초등학생 수는 2.3% 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학교의 다문화 학생은 전체 학생의 3.5%를 차

지하며, 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3.6% 증가하여 전체 학생 수의 4.4%에 달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39) 

초등학교는 공교육의 출발점으로 공식적인 다문화 경험과 학습이 처음 이

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적 중요성이 매우 남다른 곳이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은 Piaget의 아동 발달 단계 기준으로 구체적인 조작기에서 형식적

인 조작기로 넘어가는 시기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 감정, 

인지 등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

은 그들이 다수자 그룹이든 소수자 그룹이든 간에 학교생활의 적응 여부

가 개인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이 시기에 

형성된 다문화 인식과 태도는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 사회는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일찍부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40),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첫

째,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둘째, 다문화 수용성 척도 

개발, 셋째, 다문화 수용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다. 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관한 것이다.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초등교육에서 적용되는 환경 확대법에 기준하여 첫째, 개인과 관련된 변

인, 둘째, 가정생활과 관련된 변인, 셋째, 학교생활과 관련된 변인, 넷째, 

지역사회와 관련된 변인으로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한다.41) 그러나 이

러한 연구들은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신장을 위해 가정, 학교 및 지역 사

회의 노력이나 독서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제안42)에 머물고 있

39) 교육부, “2023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2023. 8. 

40) 이현정,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16-9(2018), 65쪽. 

41) 이건남·김영은·이기용,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6-3(2013), 4-5쪽. 

42) 이희숙·정제영·장수영·장선희·김재령,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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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초등학생의 다문화 교육 개선을 위한 교육내용 선정이나 교수·학습방

법에 시사점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 개발 분야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

린이의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4가지 하위요인을 추출하는 경

우가 있었다.43) 그것들은 첫째,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

로 행동할 수 있는 ‘다문화 관계 형성 능력’, 둘째, 외모나 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관련된 ‘다문화 인식’, 셋째, 다문화 가정 및 

아동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같은 한국인으로 받아들이

는 열린 태도와 연결된 ‘다문화 개방성’, 넷째, 다문화 가정과 아동의 

입장, 생각, 행동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인 ‘다문화 공감’이었다. 이 작

업은 다문화 가정에 한정하여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의 확대 가능

성에는 회의적이며, 초등학생의 인지발달 단계와 종이 설문지의 한계를 

고려할 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인과 같은 방식의 일관된 기준으로 다

문화 수용성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

다.  

초등학생의 다문화 이해와 태도를 다문화 수용성과 연결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초등학생의 다문화 이해는 다문화와 관련된 공감, 인식 및 

관계 형성 능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신장시키면 

다른 문화의 특성과 차이를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44)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초등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은 교사 세대와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단

계에 있는 성인들은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접했던 기억과 경험이 

없는 세대이다. 반면 현재의 초등학교에는 다문화 학생의 비중이 상급학

교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문화를 직접적이고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출신 배경이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8-2(2017), 242-243쪽. 

43) 김미진·정옥분,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
발달연구, 17-4(2010), 80-82쪽. 

44) 이선아·방기혁, ｢초등학생의 다문화 이해 및 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
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7(2017), 8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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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또래들과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 것은 다문화 교

육이 육성해야 하는 능력 이전에 생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초등학교가 다문화 또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현장

이기도 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수용성 증

진을 위한 교육을 고도화시키려면 이와 같은 교육 현장의 환경 변화에 대

한 인식을 전제로 성인 세대가 이해하는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교

육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의 방향 

우리나라 학교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교육부가 매년 수립

하는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이다. 2023년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은 4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중 현장 다문화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

은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제공과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 개선을 위한 전체 학교의 다문화 교육 확대 두 가지이다. 

다문화 학생들에게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

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개선에도 기여

하는 바가 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초래되는 

학습 능력 저하가 그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궁

극적으로 그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통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

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45) 

전체 학교의 다문화 교육 확대를 통한 다문화 수용성 개선에서도 일반 학

생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수 그룹

과 소수 그룹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과 차별이 출신 국가가 다른 

소수 그룹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다국적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자

녀 특별학급을 운영했던 교사에 따르면, 몽골 어린이들은 중국이라는 말

만 들어도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중국 국적의 어린이는 일본 국적의 

어린이를, 인도 국적의 어린이는 스리랑카 국적의 어린이를 무시하는 태

45) 이수재·채진영, ｢초등학생의 다문화인식의 차이와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
｣, Korean J. of Child Studies, 36-6(2015),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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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였다고 한다.46) 어린이들의 이러한 가치와 태도는 학습된 것으로 

그것은 출신 국가 어른들의 집단 심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소수자 공동체

에서도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 수용성이 다수자만의 문제가 아니

라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가 지향하려는 다문화 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위해 포용교육의 개념에

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내용이 주류 집단 학생들이 소수 집단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습 소재를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소재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 존중, 배려의 가치를 확인

하고 공유하는 단계로까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문화 이해교육의 실제와 발전 방향을 탐색하려는 연구는 초등학생의 다

문화 이해교육을 담당하는 다문화 강사들의 교육 사례를 직접 관찰하였는

데47), 교육내용은 주로 해당 국가의 전통 복식, 음식, 전통 노래와 민속놀

이 등을 통해 출신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다문화 이해교육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화의 사소화

(trivialization) 방식48), 즉 이주민 국가의 음식, 의복, 공연 등 비교적 사소

한 요소를 나열하는 손쉬운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이런 방식의 교육이 

현재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를 소재로 하는 교육’과 ‘다문화 교육’이 

아무런 구분과 차이도 없이 다문화의 이름으로 뒤섞여 있는 것이 걱정스

럽다는 우려49)를 자아내게 했고, 이런 우려는 다문화를 소재로 하는 학습

이 교실 차원의 수업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다문화 

현실이 요구하는 사회적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부정적

인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다문화 수업에 투입되는 학습 자료들을 통해 파생되는 수업 흐

름이나 동기유발이 단순히 주변 다른 나라 문화와 우리 문화 간의 공통점

46) 양영자, ｢한국의 다문화교육 현황과 과제｣,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
주의: 현실과 쟁점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218-219쪽. 

47) 조형숙·이용직·이경철,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제와 발전방향에 관한 탐색
적 연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7(2017), 
650-651쪽. 

48) 이용승, ｢다문화수용성 제고,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대사회
와 다문화, 6-1(2016), 17쪽.

49) 하경수,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에서 사회과교육의 역할과 한계｣, 사회과교
육연구, 22-1(2015),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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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수준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는 그 

사례로 아래 면담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50)  

“요즘에는 아이들이 더 잘 안다. (...) 다문화 교육을 다음 시간에 한다

고 하면 아이들이 벌써 베트남 인사, 몽골 인사, 일본어 문화 등등 어

디서 배워 왔는지 꿰차고 있다. (그리고 나서) 정작 수업 시간에는 딴짓

을 하고 관심도가 지속되는 시간이 짧다.”

-C교사, 2021.09.25. 개별 면담 중

스토리텔링이 전제되지 않는 교육자료를 통한 수업에서는 초등학생의 집

중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며, 사소화 방식으로 제시된 이국적 문화 요소

에 대한 관심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일 것

이다. 베트남 인사, 몽골 인사, 일본 인사 등을 소재로 하는 수업에서 관

심의 지속 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다름이 전제된 각 나라의 인사말 정보를 

교환하는 일차원적인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각 나라의 인사말을 확인하는 발문에는 앎과 모름의 경계가 있을 뿐이며, 

그것을 통해 학습자의 생각과 가치가 투영될 수 있는 이야기 거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수업을 서로 다른 각 나라가 아니라 서로 같은 맥락의 

인사에서 출발한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인사는 누가, 언

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를 각 나라의 사례를 통

해 알아보는 것이 활동 주제로 제시된다면 그것이 짧은 시간에 딴짓을 하

며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각 

나라의 인사말 문화가 그들의 삶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편견과 차별을 걷어내고 인사에 담긴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게 하는 스토

리텔링을 만들어내는 발상의 전환이 교사에게 필요한 것이다.  

초등학교 다문화 교육이 학습자의 강한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활동의 결

과를 공유하여 피드백할 수 있는 실천성을 담보하려면, 우리의 교육이 피

부색, 언어, 생활문화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구별하여 그 다름을 이해하

려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부모, 형제, 친구,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본질적인 삶의 가치를 통해 서로의 같음을 확인하고 연대와 협력의 방향

50) 염태근·차우규, ｢범교과 다문화 교육자료 개선 방안 연구｣, 교원교육, 
38-2(2022),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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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포용

교육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초등학교 어린이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의 모습일 것이다. 

V.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의 

설계 방향 탐색을 위해 우리나라 다문화 현상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그에 

대응하는 사회적 응전 방식을 세 가지 영역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국 사

회의 초기 다문화 현상은 결혼 및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

안의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는 소수집단인 

‘그들’의 적응과 다수집단인 '우리'의 지원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문화가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며느리와 자

녀가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 겪어야 하는 부적응과 갈등의 문제라는 사

실을 확인하면서 한국 사회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 교육사업을 법과 제도의 차원에서 접근

하는 공적 영역의 노력과 영상과 미디어 매체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

와 공감을 확산시키려는 민간 영역의 활동 덕택에 다문화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은 좁혀지고, 단일 민족과 문화에 집착하는 집단 심성도 많이 옅어

지고 있다. 신문 칼럼에서 “단일민족은 환상일 뿐이다.”51)라고 외쳐도 

무덤덤해지고, 한국사 교양 강좌인 tvN의 “벌거벗은 한국사52)”에 아프

리카 콩고 출신 조나단 토나 욤비가 패널로 나와 우리 역사에 말을 거는 

것도 그리 낯설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초

저출산·고령화의 예상이 나오자 다문화 사회의 지형도는 이민국가를 축

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한국의 인구 동향은 이미 뉴욕 타임즈조차 “한

국은 소멸하는가”53)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이 흑사병 창궐 수준으로 

51) ｢다민족 국가 시민으로 살아갈 조건｣, 한국경제, 2024.3.28. 
52) tvN, "벌거벗은 한국사”, https://tvn.cjenm.com/ 

53) ｢뉴욕타임스 ‘한국 소멸한’ 칼럼... “흑사병 창궐 수준 인구감소”｣, 
한겨레,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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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이민국가에 대한 논의는 이제 다문화가 사회적 현상에서 국가적 구조로 

전환된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에서 이민국가로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에서도 이런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민자의 적응 노력 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관건이란 점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민국가의 사회통합에 기초가 되는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이 개선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다문화 수용성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다문화 교육정책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부터 3년마다 4차례에 걸쳐 실시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다문화 수용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둘째, 다문화 교육이 국민 다문화 수용성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낮은 연령대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것은 장기적이고 더딜지언정 어렸

을 때부터 보다 습관화되고 자동적인 다양성 수용, 정체성 확장 및 비편

견·반차별 인식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그것은 교육복지의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학습 결손 방지와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정부 주

도의 다문화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인 동시에 다문화 교육이 모든 학

생들을 위한 포용교육의 개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포용교육 차원의 다문화 교육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이주의 시대에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19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세계의 팬데믹으로 번진 코로나19가 이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줄이고 외부

에 대한 개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민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적인 우려에도 불구

하고 코로나19는 이민국가를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남겨

주었다. 그것은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인간은 동일하다는 것, 둘째는 

이주의 시대에 인간에게 닥친 역경은 배척과 봉쇄가 아니라 상호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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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라는 이주문명의 위기에 닥쳤을 때, 다름과 차이를 부각시키는 

민족과 인종, 언어와 문화, 이념과 종교 등은 그것이 동일한 인간의 연대

와 협력에 봉사할 수 있을 때만 인간의 삶과 문명에 의미가 있는 것이었

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초등학생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도 다름

과 차이를 보여주는 외형적인 피부색, 생활 문화, 언어, 풍습에 대한 접촉

과 경험 활동을 넘어서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문명

의 위기를 극복한 동일한 인간이 왜 그런 차이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

는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인간의 삶과 문명의 동반자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진주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교수, hjkim@c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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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초등학교 어린이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의 설계 방향 탐색

김현주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 이민

국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회통

합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적응 노력은 물론 그들에 대한 주류사

회의 수용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 다문화 수용성은 큰 개

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다문화 교육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어린이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

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의 설계 방향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

째, 초저출산 국가가 겪고 있는 한국 다문화 사회의 지형도 변화와 이주 

문명의 시대에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을 짚어보았다. 둘째,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용성 증진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였

다. 셋째, 초등학교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에 기초하여 다문화

적 연대와 협력 의식 함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

였다.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교육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별로 없을 것이다.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다문화 수용성은 연령대가 낮을수

록 높게 나타났고, 둘째 다문화 교육이 국민 다문화 수용성 개선에 효과

가 있었다는 점이다. 

낮은 연령대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것은 장기적이고 더딜지언정 어렸

을 때부터 보다 습관화되고 자동적인 다문화 인식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

는 교육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다문화 교육이 모든 학생

들을 위한 포용교육의 개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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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vestigating the Design Approach for Inclu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o Promote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Kim, Hyun Joo

Currently, in light of the population decline resulting from low birth 

rates and aging, our society is taking steps to transform into an 

immigration nation. To advance social integration in line with these 

transformations, it is essential to enhance not only immigrants' efforts to 

adapt but also the mainstream society's attitude towards them. 

Nevertheless, the absence of noticeable advancements in th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at a national level suggests that there is still scope fo 

enhancing our multicultural education. 

Thus,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design orientation of 

inclu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o foster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 initially 

examined the transformations in the structure of Korea's multicultural 

society, influenced by a significant decrease in birth rates, and the 

repercussions of COVID-19 on the period of migration civilization. Next, 

the research established the direction of education to enhance 

acceptance by analyzing the outcomes of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survey. In the third phase, the study examined the present condition and 

challeng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and explored 

the potential of inclu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o promote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It is widely agreed that education is the most powerful tool for 

promoting multicultural acceptance. There are two key factors that 

require attention in the outcomes of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survey 

regarding the efficacy of multicultural education. Firstly, that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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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groups tend to have higher level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secondly,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plays a significant role in 

enhancing people's multicultural acceptance. The high level of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in younger age groups indicate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hat can foster habitual and automatic 

multicultural awareness and attitudes from a young age, even if it is 

long-term and slow. It also confirms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must be 

approached from the concept of inclusive education for al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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